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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 입학하면 학생들은 처음으로 ‘상벌점’이라 불리는 생활평점제를 접하게 됩니

다. 초등학교와 달리 학생의 학교 규칙 위반이나 모범적인 행동이 점수로 누적·관리되

죠. 상벌점 제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학생의 학교생활 태도를 지도·관리하기 위한 제

도로,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지침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상벌점제는 학생이 학교 규칙을 잘 지키거나 모범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상점을 부여하

고, 규칙을 위반했거나 생활 태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합니다. 각 학교

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며, 점수 항목과 배점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점은 봉사 활동, 학교 행사 기여,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 등에 주어집니

다. 반면 벌점은 지각·결석, 교내 규칙 위반, 수업 방해, 생활 태도 문제 등 생활 전반과 

관련됩니다. 벌점은 즉각적인 징계가 아니라 생활 지도를 위한 누적 관리 수단이라는 

점에서 처벌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누적되면 교사 상담, 학부모 

통보, 특별교육 이수, 선도 프로그램 참여 등 단계별 생활 지도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

니다. 또 벌점은 상점을 받아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경희여중 강승태 교사는 “상벌점 제도는 일상적인 생활 지도를 위한 수단으로, 학

생의 태도 개선을 돕는 데 목적이 있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고교 진학에도 영향이 

없다. 단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은 상벌점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의의 심의를 거쳐 경중에 따라 학생부에 기록된다”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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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이가 중학교 입학해요. 

중학교에서는 상점과 벌점제가 

운영된다는데 벌점이 쌓이면 

고교 진학에 불리한가요?  

중학교에서 운영되는 
상벌점 제도가 궁금해요. 

규칙·태도 지도하는 제도
고교 진학에는 영향 없어 


